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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독감백신 원료공장 건설
전남 화순에서 5000만도즈 생산 … 2007년까지 2000억원 투자

녹십자가 정부지원금 160억원을 포함해 총 2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화순에 생산능력 5000만도즈의 독감백신 

원료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녹십자는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독감백신 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2007년

까지 생산설비를 구축해 시제품 생산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인 원료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8월24일 발

표했다.

녹십자는 연구개발에 900억원, 공장시설 구축에 110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1도즈(dose)는 통상 백신 1회분 접종분량을 뜻하며 독감백신 5000만도즈는 약 1200억원 상당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독감백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물량이 전체의 89.1%에 이르고, 아예 완제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10.9%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수입액은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녹십자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도 백신원료를 수출할 계획이며, 독감백신 원료는 물론 

사스나 조류독감 백신을 비롯한 차세대 백신의 연구개발도 화순공장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독감백신 원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10개 국가만이 생산하고 있다.

독감백신은 부화중인 달걀에 바이러스를 일일이 접종해 배양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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